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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처리, 혼합물의 분리 등에 사용되는 구형 이온교환수지는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온교

환성능은 점차 저하되고, 어느 정도 이상으로 교환성능이 저하된 이온교환수지는 폐기된다. 이 

때 발생되는 폐 이온교환수지는 처리되어야 할 고형폐기물로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처리비

용에 따른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다. 이러한 폐 이온교환수지의 재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활

용하여 다양한 규격의 활성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.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 이온교환수

지를 탄화와 활성화공정을 통하여 활성탄의 제조 시 운전인자인 탄화온도, 탄화시간, 활성화온

도, 그리고 활성화시간이 제품 활성탄의 물성인 비표면적과 비용적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

다.  

연구를 통하여 90~600 m2/g이상의 다양한 비표면적과 0.1~0.6 cc/g의 다양한 비용적을 갖는 

활성탄을 제조하였다. 또한 다양한 탄화온도, 탄화시간, 활성화온도 그리고 활성화시간으로 운

전을 통하여 운전인자들이 비표면적과 비용적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적으로 측정되었다. 실험결

과는 폐이온교화수지의 활성탄화 시 비표면적과 비용적의 조절을 위한 공정운전조건의 선정에 

기초가 될 것이다. 


